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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월 독일 관광시장동향

■  (동향/전망) 2024 ITB 베를린 관광박람회, 약 10만명 방문

Ÿ 2024 ITB 베를린 관광박람회 방문객은 10만명으로 항공사, 철도, 전철 

분야의 광범위한 파업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2023년 방문객 9만 명을 넘어

서는 수치를 기록함. 또한 170개 국가에서 5,500개 이상의 전시업체가 참

가하였음.

Ÿ 작년 리노베이션으로 폐쇄되었던 5개의 홀이 재개방되어 총 27개의 넓은 

전시공간이 확보되었음. 주빈국인 오만은 전시공간을 올 해 두 배로 

늘렸으며 터키, 그리스, 호주, 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들이 더 많은 스

탠드를 보유함. 중국, 리히텐슈타인, 에미레이트 항공 등이 다시 참가

하였음. Messe 베를린 CEO 마리오 토비아스(Mario Tobias)는 ‘올 

해 ITB의 참여도는 여행에 대한 욕구가 팬데믹 이후 일시적 현상이 

아니라 근본적으로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인플레이션이나 

에너지비용이 수요를 위축시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’고 평가함. 한

편, 25년도 주빈국으로 알바니아가 결정됨.

Ÿ 박람회와 병행하여 개최된 ITB 베를린 컨벤션에는 총 24,000여 명이 참

가했고 200개의 세션이 열렸음. 올 해 주요 주제는 관광산업의 AI 활용

방안, 기후 변화에 대한 관광사업의 노력 그리고 숙력된 인력 부족을 위한 

대응방안이었음.

■  (동향/전망) 독일여행업협회, 2023 독일 여행시장 분석 보고서 발표

Ÿ 독일 여행업협회(DRV)가 3월 ‘독일여행시장-2023년 팩트 및 수치’

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함. 보고서에는 여행 지출액, 여행업계 매출, 

국내외 여행 목적지, 여행객 수, 교통수단, 비즈니스 여행시장(22년) 

등 다양한 독일 여행시장의 통계가 포함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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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‘독일 여행시장-2023년 팩트 및 수치’보고서 주요 내용>

Ÿ (여행 지출)　팬데믹 이후 2022년부터 독일 여행시장이 회복되었지만, 2023은 팬데믹 이전　

수치를 훨씬 뛰어넘은 첫 번째 해로 기록됨. 2023년 여행 지출은 790억 유로로 전년도 대비 

약 27 % 가 증가했고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14%가 증가했음

Ÿ (인기 해외여행국가) 2023년 독일인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해외여행

국가 Top 10은 스페인(14.4%)>이탈리아(8.2%), 튀르기예 공화국

(8.2%)>크로아티아(4.5%)>그리스(4.2%)>오스트리아(3.9%)>프랑스

(2.9%)>이집트(2.5%)>폴란드(2.2%)>네덜란드(2.2%) 순임

Ÿ (장기 여행 목적지) 2023년 독일의 5일 이상의 장기여행객은 6천5백

만 명이며 그 중 국내여행 비율은 22%, 해외여행 비율은 78%에 해당함. 

또한 유럽 및 인근지역을 제외한 장거리 목적지 비율은 9.3%에 해당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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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참고자료) 독일 관광 전문잡지 및 포털 , 독일여행업협회 발간 보고서

https://www.fvw.de/international/travel-news/itb-berlin-2024-visitor-numbers-at-the-travel-trade-sh
ow-exceed-expectations-241466

https://www.fvw.de/international/travel-news/itb-berlin-preview-whats-new-and-different-
at-the-show-in-2024-241212

https://www.fvw.de/touristik/vertrieb/rekordhoehen-drv-praesentiert-zahlen-und-fakten-zu
m-reisemarkt-2023-241605

https://www.drv.de/public/Downloads_2024/24-03-04_DRV_ZahlenFakten_Digital_2023_DE-k
leiner.pdf


